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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딴따라 딴딴!”

수요일 저녁 8시가 훌쩍 넘은 시각. 직장인들이 한창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귀가할 무렵

강남역의 한 바는 땀에 흠뻑 젖은 젊은이들의 움직임으로 활기가 넘친다. 이들은 바로

LG CNS 라틴댄스 동호회‘무풍(舞風)’의 회원들. 

답답한 정장을 벗고 간편한 티셔츠와 바지, 스커트로 갈아입은‘무풍’회원들은 웃음과

땀이 범벅이 된 채 춤을 춘다.  

LG CNS 라틴댄스동호회‘무풍’은 말 그대로‘춤바람’이라는 뜻. 순수 우리말을 좀 더

강렬한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 한자로 변환한 것이다.

‘무풍’은 2003년 춤을 좋아하는 LG CNS 직원들 몇 명이 모여 자발적으로 만든 동호회

로 현재 15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. 초창기‘무풍’은 사내 동호회 성격을 띠며 LG

CNS 직원들만으로 구성됐으나 체계적인 강습과 가족 같이 친밀한 동호회 분위기가 전

LG 계열사로 알려지면서 다른 LG계열사 직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됐다. 

‘무풍’의 장점은 우선‘몸치’도‘춤추게 할 수 있다’는 것이다.

‘무풍’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완수 대리는“춤에 대한 선입견 없이 즐길 수 있는 준비만

돼 있다면 춤을 얼마나 잘 추느냐 하는 것은‘무풍’활동에 있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

다.”며“매주 한 번의 정기모임 이외에 동호회 초창기 회원들이 주축이 돼 신규 회원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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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댄스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”고 말한다. 

‘무풍’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가족같이 화기애애한 분위기. 사원부터 부장까지 다양한 직

급이 함께 어우러진‘무풍’은 회원들끼리 과감하게‘계급장’을 떼고 서로의 닉네임을 부

르고 있다. 

‘김 부장님’, ‘장 과장님’은 없다. 단지‘투영(too young)’, ‘웬디’, ‘웰던(welldone)’등

재미있고 기발한 닉네임들만 오간다. 동호회 회원인 김두영 대리는“직장 상하 관계에서

벗어나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닉네임을 부르며 함께 춤추고 땀 흘리니 서로를 보다 가

깝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다”며“특히 각 계열사 임직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더욱 다

양한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만남이 가능해져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해 줄 뿐 아니라

서로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돼준다”고 소개한다. 

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회복은 덤이다. 

엄준호 대리는“프로젝트 기간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내 정기

모임에 참여 한다”며“피곤하고 온 몸이 뻐근하다가도 2시간 동안 신나게 춤추면서 땀을

쫙 빼고 나면 그렇게 개운하고 기분 좋을 수가 없다”고 말한다.

동호회에 대한 애착과 강한 열정을 가진 회원들이 모인 만큼‘무풍’은 또한 커플이 많기로

도 유명하다. 

동호회 총무인 김완수 대리는“올 한 해에만‘무풍’에서 무려 5쌍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”

며“동호회 분위기가 가족 같고 좋아하는 춤을 함께 즐기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에게 호감

을 갖고 커플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”고 귀띔한다.

김두영 대리도‘무풍’에서 평생의 반려자를 만난 케이스다. 김 대리는 첫 2년 동안 김 대

리는 지금의 아내와 동호회 동기 사이로 지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중요한 공연에

댄스 파트너로 함께 참가하게 되면서 사이가 급진전 됐다. 

두 사람은 마침내 작년 11월 많은‘무풍인’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.

앞으로‘무풍’은 더욱 거센 바람을 일으킬 계획이다. 

‘무풍’은 단순히 취미를 함께 하는 동호회 수준에서 벗어나 각종 대회와 행사에 참가해 댄

스 실력을 선뵐 예정이다. 

김완수 대리는“목표를 세우고 회원들이 함께 이뤄가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참 많다”며 작

년 단체 부문에 참가해 우수상을 수상한‘제3회 2006 코리아 살사 컴페티션(Korea Salsa

Competition)’을 예로 들었다. 

‘무풍’은 올 9월 개최되는 유명 국제 살사 댄스 경연 대회인‘제 5회 코리아 살사 콩그레

스(Korea Salsa Congress)’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


